
금년에도�다른�해와�마찬가지로�채소나�과수�작물에�병해가�발생하였습니다.�고추의�탄저병이나�과수�줄기병은�병든

과실이나�가지에서�병원균이�겨울을�나므로�이를�거둬�땅에�묻거나�작물에�닿지�않도록�치워두는�것만으로도�이듬해�병원균

발생�밀도를�현저히�낮출�수�있습니다.�농촌진흥청은�채소나�과수는�수확�후�내년�농사를�위해서는�노지에�남겨�둔�병든

식물체부터�치워줄�것을�당부했습니다.

수확�이후�고추를�방치한�노지

�

탄저병�감염된�고추

국립원예특작과학원�원예특작환경과�백창기�063-238-6313

노지�작물인�고추에�발생하는�곰팡이병인�탄저병은�주로�병든�과실에서�겨울을�난�뒤�이듬해�다시�발생노지�작물인�고추에�발생하는�곰팡이병인�탄저병은�주로�병든�과실에서�겨울을�난�뒤�이듬해�다시�발생

올해�탄저병�발생이�많았던�농가라면�반드시�재배지의�병든�고추�줄기부터�뽑아내야�합니다.

고추를�연작(이어짓기)하는�재배지도�탄저병�감염으로�병원균�발생이�10∼30%�가량�늘�수�있어�주의가�필요합니다.



전정부위를�통한�감염��줄기마름병

�

줄기마름병�피해

가지�전체가�감염된�형태-줄기마름병

�

가지�끝에서�감염이�진전되는�형태

줄기썩음병에�의한�나무�고사

�

지제부�갈변�증상

복숭아�줄기에�발생하는�줄기마름병,�줄기썩음병�관리�필요복숭아�줄기에�발생하는�줄기마름병,�줄기썩음병�관리�필요

줄기마름병은�잔가지�끝부터�마르기�시작합니다.�주로�상처나�전정(가지치기)�부위를�통해�감염됩니다.�이�병이

진전되는�속도는�느리지만�그대로�방치할�경우,�잔가지�전체가�감염될�수도�있습니다.

줄기썩음병은�지제부(토양과�지상부의�경계�부위)의�지표면에�발생하며,�나무껍질이�약한�부위가�터지면서�붉은색

수액이�흐르게�됩니다.�이런�나무는�곧�잎이�떨어지고,�병�발생이�심할�경우,�나무가�말라�죽습니다.�주로�핵과류에

속하는�복숭아,�살구,�자두,�체리�등에서�발생하고�있습니다.

과수�줄기병해�피해를�예방하기�위해서는�나무�주변의�풀을�깎고�두둑을�높여�지제부�부근이�지나치게�습하지�않도록

하며,�상처가�생기지�않도록�관리해야�합니다.



줄기썩음병�발생�초기�수지증상

�

붉은색�수액�발생

가지치기한�가지나�잔가지,�병든�나무�줄기�등은�과수원�주변에�그대로�두지�말고�땅에�묻거나�제거해야�합니다.


